
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

해결을 위한 청소년 대학생 청년 네

트워크 제주평화나비 는 지난 13일

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

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일 기

업 기부금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

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

들에게 위자료(위로금)를 지급하는

이른바 문희상 안 을 폐기하라고

촉구했다.

이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

일본 정부의 사죄이지 돈이 아니다

라며 문 의장은 제대로 된 사죄 한

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

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권리로 없애

려 하느냐 고 지적했다. 이상민기자

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

(제주CC) 이 결국 부동산개발 전문

업체에 매각됐다.

13일 금융 및 골프관련 업계 등에

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

제주CC 관계인 집회에서 한프이앤

씨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

됐다. 이날 진행된 회생계획안 표결

에서 담보채권자의 92%, 회생채권자

의 77%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

전해졌다.

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한프이앤

씨는 1순위 담보 채권자(260억원 보

유)로 531억원 가량에 제주CC를 인

수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은

것으로 전해졌다.

당초 제주CC의 공매 대상은 토지

52필지, 건물 12동 등 전체 감정평가

액이 1295억원 가량이다.

한프이앤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

됨에 따라 채권자 50% 이상 동의를

미리 얻어 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

구조조정제도인 사전회생계획안을

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
故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

1966년 문을 연 제주CC는 경영 악

화로 인해 2013년 8월 최종 부도 처

리됐으며,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4차

례에 걸쳐 경매 중단과 재개가 반복

됐다. 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등 3곳에 노

상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이 제주 처

음으로 구축됐다. >> 사진

서귀포시는 중정로, 태평로, 칠십

리 구간에 노상주차장 회전율을 높

이고 유료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

해 주차요금 무인결제시스템을 구

축, 지난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

갔다고 15일 밝혔다. 설치구간은 아

랑조을거리음식특화거리 3번가와 4

번가, 천지연폭포 진입부분, 칠십로

음식특화거리 일부 구간(서귀포수협

앞) 400m다.

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

는 사업을 시가 유치한 것으로, 총 4

억원(국비와 도비 각 2억원)을 투입

해 무인정산기 23대를 설치했다. 설

치 장소는 읍면동 수요조사와 지역

상권,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

했다.

이번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무인정

산시스템은 차량번호인식기와 요금

정산기가 한개의 기기에 설치된 일

체형으로, 국내에서는 세종시와 광

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

구간에 설치 운영중이다.

시는 도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무

인결제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에 대

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

보고, 연말까지 시스템 운전 안정화

기간을 거치고 요금징수까지 수 개

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. 징수

시점은 별도 고시한다.

시는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

구간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노상주

차장 유료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

해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 등

관광 유관기관과 지역상인회 등에

주차장 정보와 무인스마트결제시스

템 기기작동법 등을 안내하는 별도

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이랑

숲길을 걷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중

학교 졸업을 앞둬 가장 좋은 추억으

로 남을 것 같아요.

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

3학년 아이들에게 숲은 많은 것을

생각하게 하고, 모두에게 소중한 추

억 하나씩을 선물했다. 기말고사를

마친 아이들은 곧고 높게 뻗은 삼나

무숲을 걸으며 1년내내 함께 지낸

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숲

길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의 공간

에 저장했다.

효돈중학교 전미희 강소연 교사와

3학년 학생 45명이 지난 13일 서귀

포시 남원읍 신예리 소재 제주테크

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사려

니숲길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한

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와 함께하는

숲학교 를 찾았다.

아이들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

양경식 선임연구원과 이승학 버섯담

당연구원으로부터 제주의 양서류 파

충류와 자생버섯 등에 대한 많은 이

야기를 들었다.

양경식 연구원은 제주도롱뇽은 물

론 각종 개구리와 뱀, 붉은귀거북에

대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

맛깔스럽게 풀어내며 아이들의 호기

심을 자극했다.

맹꽁이는 예전에 전국에서 쉽게

관찰할 수 있었는데, 요즘은 아파트

단지가 들어서며 멸종 2급 위기에

몰렸어요. 두꺼비는 개구리와는 달

리 점프하는 경우는 로또가 다섯 번

연속 당첨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적

어요. 포클레인(중장비)이 땅을 파

는 속도보다 맹꽁이가 달아나는 속

도가 느리다는 말이죠. 그러나 다행

하게도 제주에는 엄청 많아요. 제주

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%이

기 때문에 보호종으로 지정된 거죠.

재치 있는 입담 속에 자연보호의

소중함도 담아내며 아이들의 관심을

충족시켰다.

이어 체험관을 찾아 아이들에게

직접 누룩뱀을 집어 보여주며 만져

보는 기회도 줬다. 아이들은 처음 보

는 광경에 겁을 내기도 했지만 용기

내 만져보며 신기해했다.

김도효 군은 태어나서 처음 뱀을

직접 손으로 만져봤는데 너무 좋아

요.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라며

오늘 교육이 너무 유익하고 그동안

특별한 진로계획이 없었는데 생물을

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

고 말했다.

허유준 군은 두꺼비를 직접 손으

로 만졌는데 눈으로 볼 때는 나무껍

질처럼 거칠 것만 같았는데 너무 미

끈해서 놀랐다 며 처음해본 경험인

데 아주 특별했다 고 전했다.

이승학 연구원은 달걀버섯, 노랑

무당버섯 등 예쁜 버섯과 흰오징어

버섯, 세발버섯, 끝검은뱀버섯 등 못

생긴 버섯, 그리고 테두리방귀버섯,

딱정벌레 동충하초 등 특별한 버섯

까지 평소 접하지 못했던 학문적 상

식을 아이들에게 들려줬다. 특히 제

주도의 농경신인 재석할망의 밥그릇

처럼 생겼다는 좀주름찻잔버섯을 설

명하며 그릇 안에 포자의 양이 많고

적음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

는 신비한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빛

은 더욱 반짝였다.

아이들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

일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사려니숲길

로 이동해 숲길 걷기에 나섰다. 대략

2시간 정도 숲길을 오가며 그동안

공부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었다.

오랜만에 숲에 나선 터라 아이들은

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동영상을 찍고

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추

억을 남겼다. 아이들은 숲길에서 마

셨던 생수병을 사려니숲길 탐방안내

소에 있는 캔 페트수거기에 넣고 포

인트 적립을 하는 등 직접 체험하며

자원재활용의 의미도 되새겼다.

현예리 김유림 현연영 양은 난생

처음 뱀도 만져보고, 숲길도 걷고, 강

의를 들으며 개구리도 먹어 보고 싶

다는 엉뚱한 생각도 했다 며 자연이

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비한

지를 알게 된 하루였다 고 말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사 회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5

제주도교육청 정시 입학설명회 15일 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마련한 2020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진학 상담및 컨설팅에 참가

한 수험생들이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■ 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(8-끝) 효돈중학교

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된 하루

아이들이 누룩뱀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.

평화나비 문희상 안 폐기


